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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대통령 발언록

APEC 정상회의 유공자 격려오찬
-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 -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분 한분이 마음속에 다 보람이 있고 자랑이 있으리

라 생각합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흡족하고 체면이 섰습니다. 전

체적으로 오신 손님들이 느낌을 말씀들 하시는데 종합해보니까 ‘이 잔치

가 모든 손님을 압도했다’, 그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개국 정상이 사실은 거의 세계 지도자들입니다. 그만한 사람이 모이기도 

어려운 일인데, 만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논

보다 더 큰 성과가 우리 한국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해낼 수 있는 가능성, 그 잠재력을 그대로 증명해준 것입니다. 그것도 서

울에서 안하고 지방도시, 어떻든 2위지만, 지방도시 부산에서 그렇게 해낸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공연 같은 것이 아주 특별이 압권이었는데 대부분

의 자원이 역시 부산의 자원으로 그렇게 꾸며졌습니다. 그것도 큰 자랑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기획하고 세심하게 점검하고 준비해준 덕분입니다. 여러

분들이 해준 아이디어고 조그만 거 채택할 때도 거듭거듭 토론하고 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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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의 품격이 한 등급 올랐

으니까 국민들이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계기입니다. 제가 대신하겠습

니다. 치하 드립니다. 만찬 다음날 누리마루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부산의 

자연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경치도 한몫하고, 건축물도 그 짧은 기간

에 참으로 훌륭하게 지어내고, 모두들 입을 딱 벌리고 표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저를 칭찬합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더니 자꾸 칭찬받으니 칭찬에 치어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쯤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아세안+한중일 회의에 갔더니 전부 

만나서 한마디씩 칭찬하고, 회의 발언할 때마다 모두에 단 몇 초라도 또 

칭찬을 합니다. 근데 통역이 잘 못 전한 것 같았습니다. 통역이, ‘APEC의 

훌륭한 성과에 대해, 또 훌륭히 치러낸데 대해 축하한다’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나는 듣기에 “죽여줍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의례상으로 하는 

공치사가 아니라 진짜 감동한 사람들의, 압도된 사람들의 치사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자신문 보니 일면 톱에, 필리핀에 5억불짜리 전자정부 또는 

IT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만드는데 우리 한국 업체가 그 일을 땄습니다. 한 

회사가 마케팅을 하는 회산데 이 회사가 한국의 여러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조직해서 주로 한국에서 개발한 솔루션을 전부 모아서, 그렇게 조직해서 

필리핀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좋

았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